
 
 

▲만화 김대중(백무현 글·그림)= '만화 박정희' '만화 전두환' 등으로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백무현 화백이 3년여의 작업 끝에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파란

만장했던 삶을 만화로 엮었다. 

 

치밀한 자료 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거치는 등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어린 시절부터 분단, 한국전쟁, 유신독재, 5·18 광주민주화항쟁 등 그의 인생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시대의창. 전5권. 각권 1만1천800원. 

 

▲시나공 TOEIC 틀리면 억울한 문제 Listening·Reading(심명은 지음)= 항상 나오는 기본 문제 

그래서 기본 점수를 따기 위해 꼭 맞춰야 하는 문제만 모아 난이도를 낮췄다. Listening은 들으

면 바로 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에서부터, Reading은 먼저 공략해야 할 문법문제와 짧은 독해 

지문부터 연습하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와 표현, 출제 코드를 정리

해 주는 출제 포인트를 수록했다. 길벗. 각5회분. 각 1만5천800원. 

 

▲36.5℃ 인간의 경제학(이준구 지음)= 사람들의 경제 행위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 

보는 책. 저자는 세계경제학의 뉴프론티어 '행태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마음

을 꿰뚫어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경제를 꿰뚫어보고 세상의 변화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

한다. 나아가 이미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 304쪽. 1만3천원. 

 

▲일본비평(서울대 일본연구소 엮음)= 국내의 일본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

는 의지로 서울대 일본연구소(소장 한영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일본연구 잡지 창간호. 1년에 

2회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집 주제로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을 선정, 페리 제독

의 내항으로부터 제2차대전과 원폭투하를 거쳐 전후 일미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본 현대사회 형

성 전반을 살폈다. 그린비. 352쪽. 1만7천원. 

 

▲외모 가꾸기 미학과 페미니즘(김주현 지음)= 미학과 예술, 현장 비평을 넘나들며 '페미니즘 

미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온 저자의 최근 저술이다. 여성에 대한 미적 압력을 극복

하려는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 가부장제 미학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외모 꾸

미기 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저자는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세상. 368쪽. 2만원. 

 

▲깐깐한 화장품 사용 설명서(리타 슈티엔스 지음·신경완 옮김)= 소비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화장품 성분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한 친절하면서도 깐깐한 화장품 가이드이자 화장품 선택

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 2천여 가지의 현존하는 화장품 성분의 

무해성과 유해성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분석 제시했을 뿐 아니라 광고회사의 기만적인 광고 전

략에 대해새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전나무숲. 548쪽.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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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악사들(제럴드 맥더멋 글·그림, 김현좌 옮김)= 칼데콧상을 세 번이나 받은 작가 맥더

멋이 고대 아스텍 신화에 착안, 음악과 색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놓고 있다. 이야기를 통해 예

술가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밤의 눈으로 상징되는 밤의 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보살핌 덕분에 세상은 살만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굵직한 톤의 

원색 그림, 단순한 글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봄봄출판사. 40쪽. 1만1천원. 

 

▲도마뱀 꼬리가 잘렸어요(쇼바 비스와나스 글·크리스티네 카스틀 그림·노경실 옮김)= 찌그러

진 지구를 통해 작은 것의 소중함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잘린 도

마뱀 꼬리를 가지고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상처 입은 도마뱀은 많은 동물들

과 만나며 다른 동물들의 꼬리가 하는 역할을 배우고, 현명한 코끼리를 만나면서 시간의 자연 

치유력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맹&앵. 9천500원. 
 
무등일보        무등일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무등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root@ho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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